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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갈릴리가나에혼인이있어…포도주가모자란지라. 예수의어머니가예수에게이르되저희에

게포도주가없다하니…예수께서저희에게이르시되항아리에물을채우라하신즉아구까지채우니이제는떠서연회장에게갖다주라하시

매갖다주었더니연회장은물로된포도주를맛보고어디서났는지알지못하되물떠온하인들은알더라. 연회장이신랑을불러말하되사람

마다먼저좋은포도주를내고취한후에낮은것을내거늘그대는지금까지좋은포도주를두었도다하니라. (요2:1-10) 

틀린 그림 찾기(틀린곳 5개를 찾으세요)



T h i n k  a b o u t은혜칼럼 ∙

지난해아프가니스탄선교사억류사건이후로교회를향해욕하고핍박하는일이좀처럼수그러들지않습니다. 특정언론사도이

런바람을타고몇몇교회를언급하며마치교회가사회의악이라도되는것처럼교회의일들을3부작이나편성해서국민들의악

감정을상승시켜놓았습니다. 저도미디어를연구하고미디어를긍정적으로보는한사람으로서그간의여러이야기들이성전을

정화하라는하나님의음성처럼들었는데이제는도가넘친다싶습니다. 인터넷댓글을주도하는몇몇사람들의의견을들어보면

이건비판이아니라마치악에받쳐‘교회를박멸하라’는사명을띠고태어난사람들처럼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교회들이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기쁘게 여긴다는 사실을,

그들은꿈도꾸지못할것입니다. 담임목사님의새벽기도말씀중감추인보화에대한말씀처럼내가가진모든것을팔아서보화

가숨겨진밭을사는그마음을세상이알리없습니다. 

믿음을얻고기도가응답되고새힘을날마다얻는곳. 좋은사람들을볼수있는곳, 나를진심으로걱정해주는곳, 내아이들을

사랑해주는곳, 아내와함께예배드릴수있고, 담임목사님은너무인자하며사모님은너무아름다우신곳. 날마다나를위해기

도해주는분들……이런곳이세상에어디있나요? 

저희 집은 토요일 밤이면 한바탕 난리입니다. 애들 엄마는“내일 주일이니 빨리 자라!”아이들은“내일 교회 가는 날이다! 야호!”

아이들은들떠서뛰어다니고엄마는아침일찍나가야할일이염려되어서쫓고쫓기는일이반복됩니다. 강남유치원선생님에게

는미안한말씀이지만유치원도좋지만교회가더좋답니다. 

생각해보면저도중고등학교때학교나어디좋은곳에놀러가는것보다교회가는것이좋았습니다. 교회가면마음이너무잘통

하는친구들이있고, 우리의마음을쏙쏙들여다보는전도사님의설교에은혜를먹기(그때우리는그렇게이야기했습니다) 때문

이지요. 친구들과함께주일성가대를하면서로자기목소리가두성음이더잘난다며우기기도했었고요. 학생부예배가토요일

저녁5시경에드렸는데한100여명이되는고등부학생들이서로특송하겠다고나서는바람에거의반이다나가서찬양을불러

서특송시간만3~40분걸렸던적도있었습니다. 예배순서중에사회자가“오늘특송할분계신가요?”물어보면앉아있던학생

들중에벌떡벌떡일어서서나가노래를불렀거든요. 그래서설교가짧아지기일쑤였지요. 학교에서는때리고억압하고핀잔주고

무시하였지만교회는언제나즐거웠습니다. 그래서지금의제가, 목사로있는것이고제가정의아이들이즐거워하는이유입니다. 

컴퓨터앞에서추한댓글이나밤새워달고, 기독교를개독교라고말하며기독교를없애는일을천직으로여긴다는어느안티기독

교협회의회장이제마음을알까요? 지금도새벽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나와서기도하는분들의마음을알기나알까요? 

교회가참좋습니다. 이런곳을세상에서본적이없습니다. 저는그래서복음을전하기위해평생을바치는것입니다. 그래서밭

에보화가감추어져있다는것을알고자기소유를다팔아밭을산사람의마음을, 주일에교회가기위해난리부르스를떠는제

아이들이느낄수있도록해줄작정입니다. 이게제가해줄수있는최선이고또최상의것이기때문입니다.

그래도교회가참좋다
안병국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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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

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60장 1-3절) 




